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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소방서, 전기차 화재대응 강화…3일에 걸쳐
전직원 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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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현장.

[과천=뉴시스] 박석희 기자 = 정부가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만든 가운데 경기 과천소방서가 최근

3일간에 걸쳐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에 나서는 등 해당 자동차의 신속한 화재 진화에 주력하고 나서 눈길을 끈

다.

8일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간에 걸쳐 전기차 화재대응훈련을 했다. 신규 도입된 이동식 소화

수조를 활용해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가 팀별로 1회씩 돌아가면서 진행했다.

화재에 따른 대응 방법 숙달과 함께 출동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향상에 주력했다. 실제 상황을 가정해 물을

채워 열폭주 상태의 배터리를 냉각시키는데 등 현장 위주의 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.



이와 함께 ▲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숙달 ▲이동식 조립형 소화수조 설치 훈련 ▲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교

육 ▲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등에 주력했다. 

나성수 소방서장은 “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가운데 해당 차량의 화재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”라며 “현장

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해당 차량의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크게 늘자, 해당 차량 화재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. 오는 11일부터 이

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(myapt.molit.go.kr)와 K-아파트(www.k-apt.go.kr)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방침이

다.

매뉴얼은 주 원인으로는 주차·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, 과충전·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을 꼽는 가운

데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, 어린이 놀이터·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

치할 것을 당부한다.

여기에 지하 3층 이하와 주동 출입구(피난 통로) 앞은 피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가연성 물질이 있는 창고,

전기실, 기계실,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 등을 조언한다.

특히 불이 날 경우 관리사무소는 안내방송을 하고, 출입 자동문을 모두 개방한 가운데 화재초기를 제외하고

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하며,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의 문을 열지 말 것을 강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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